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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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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근로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
상은 6차년도 조사대상자 9,913명 중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2,479명이다. 연구방법은 각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우울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자유
모델과 제약모델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가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
지고, 우울감은 낮아졌다. 그리고 우울감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우울이 주관적 건강상태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력이 근로를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모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우울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활성화를 통해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babyboomers and to addres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self-rated health-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Further,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any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abyboomers according to work status. Researchers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6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The final 
sample was 2,479 babyboomers born between 1955 and 1963.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was done by the significance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Researchers also compared an 
unconstrained model with constrained model for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self-rated
health was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In addition,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babyboomers. Multiple group analysis demonstrated, in the non-working babyboomer model,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working babyboomer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working status in addressing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aby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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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말 기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27만6천여 명으로, 같은 해 65세 이
상 노인인구(765만408명)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는 약 
10년 뒤 지금의 노인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노인 집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빠른 
1955년생 71만여 명이 노인집단에 진입하는 2020년은 
인구 변화 '쓰나미'의 원년으로, 2028년까지 한 해 69만 
명에서 92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게 
된다[1]. 급격한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실제 삶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질적 평가, 즉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주관적 평가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2].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대
부분의 관심과 논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3], 은퇴 이후 
사회참여[4-5], 경제상황[6-7]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베이비부머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단순히 확인
하는 수준에 그칠 뿐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
하는 각각의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건강상태는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8]. 
하지만 OECD 건강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SRH: 
Self-Rated Health)’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9]. 개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는 이들의 근
로지속여부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
정이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함께 정신건강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
이비부머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
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10-11], 건강[12], 개인의 생활양식[13-14], 
사회적 관계망[15-16], 사회경제적 상태[6,17-19] 등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40-50대 중년남성들은 우울, 불안, 피로, 자신에 대한 
연민,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불행감 등을 느끼며, 특히 우
울감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20],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이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2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60
대 이후 노년층에서의 우울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 노년
층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22].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향후 일생에
서의 건강유지,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그리고 고용 및 
고용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23]. 이 가
운데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지속
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베이비
붐 세대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지속의사가 있다[24]. 하지만 근로여부가 불확
실하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69.5세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25], 노후시작시점과 적정은퇴시점 역시 건강상태 악
화[26]나 소득상실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기 시작
할 때부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경제활동을 지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노년학 분야에서 진행된 많은 선행연구는 스스로
를 노후 혹은 비노후로 인지하는지 여부가 근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27-28], 노화의 주
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충
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경험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단순히 소득 
상실의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삶의 기회에서의 배제를 
포괄한다는[29]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는 앞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기 
보다는 동일하거나 감소하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지속적
인 근로활동은 소득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가치
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건강이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
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근로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근로를 억제하는 동시에 본인의 치료와 휴양의 부담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0]. 이러한 점에서 근로여부와 건강, 삶의 만족도
와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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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 진입을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근
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그리고 삶의 만족
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

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에 조사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Korea Longitidinal Study of Ageing)의 6
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하였다. 이 자료
는 2006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6차년도의 조사대상자는 9,913명으로 79.6%의 
표본유지율을 보인다[31]. 이 중에서 1955년에서 1963
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2,479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2.2 변수의 측정 
주관적 건강이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평

가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보건 및 건강 불평등 분야의 연구들은 물론, 사회
과학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대한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2].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응답
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1(매우 나
쁨)에서 5(매우 좋음)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CES-D-10을 활용하였으며, 지난 
1주일간의 느낌이나 행동에 관한 10가지 문항(예: 마음
이 슬픔, 모든 일에 대해 힘든 느낌 등)에 대해 1(잠깐 그
런 생각이 들었거나 들지 않았다)에서 4(항상 그런 생각
이 들었다)로 응답한 것을 0(아니다)과 1(그렇다)로 재코
딩한 뒤 합산한 점수를 활용하여 0에서 10의 분포를 보
인다. 수치가 클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0에서 

100으로 응답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수치가 클수록 만
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인 근로여부는 현재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0, 취
업자를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연령, 연
간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 없음을 0, 배우자 있음
을 1로 코딩하였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를 0, 종
교가 있다는 응답자를 1로 재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
학교 이하를 0, 고등학교 이상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간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2.3 분석방법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이분변수의 경우 퍼센트를,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근로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과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카이제곱과 함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와 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RMSEA와 SRMR가 0.5 이하, CFI가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33]. 이후 각 변수
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를 분석하였다. 근로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자유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의 비교를 통
해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를 근로여부에 따

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을 하
고 있지 않은 여성 베이비부머가 83.7%인데 반해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녀비율이 55.4%와 44.6%
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비율이 높았다(p<.001). 배우
자의 유무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근로하지 않는 경우(89.6%)와 
근로하는 경우(89.3%)가 비슷했다. 일하지 않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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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43.1% vs. 36.5%, p<.01), 학력 
수준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 고등학교 이상 학
력이 77.0%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70.0%보다 
높았다(p<.001). 연령 평균은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가 58.22세,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57.46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로하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가
구소득이 약 5천만원으로 근로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가구소득보다 높았으나(약 4천1백만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근로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3.26,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3.52로 일
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1). 우
울감은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지 않는 베
이비부머보다 낮았고(2.24 vs. 2.88, p<.001), 삶의 만족
도는 높았다(67.61 vs. 64.76, p<.001).

Measures
Work Status

χ²/t Not 
at Work At Work

Gender Male 16.35% 55.4% 329.94
***Female 83.7% 44.6%

Marital 
Status

No Spouse 10.4% 10.7% 0.44Has Spouse 89.6% 89.3%

Religion No Faith 56.9% 63.5% 9.55**Has Faith 43.1% 36.5%

Education

Middle School 
and below 30.0% 23.0%

13.88***High School 
and more 70.0% 77.0%

Age 58.22
(2.64)

57.46
(2.58) 0.74

Yearly Household Income 41M
(2886.06)

50M
(3186.30) 1.91

Self-Rated Health 3.26
(0.82)

3.52
(0.65) 31.38***

Depression 2.88
(2.66)

2.24
(2.44) 17.16***

Life Satisfaction 64.76
(15.91)

67.61
(13.14) 39.44***

*p<.05, **p<.01, ***p<.00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Mean, (Standard Deviation))

3.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χ²(12)=49.81(p<.001), RMSEA=0.050, CFI=0.955, 
SRMR=0.022).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의 경
로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1. Standard coefficients of key variables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며,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아졌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
이비부머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삶의 만족도
가 주관적 건강상태(β=.24 vs. β=.12, p<.001)와 우울(β
=-.30 vs. β=-.23, p<.001)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우
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β=-.25 vs. β=-.22, p<.001). 또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성별(β=.15, p<.001), 결혼상태(β
=.11, p<.01), 교육수준(β=-.10, p<.01), 나이(β=.10, 
p<.01), 연간소득(β=.14,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쳤으나,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결혼상태(β
=.14, p<.001)와 연간소득(β=.16, p<.001)만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Paths Not at Work At Work

Life 
satisfaction

<-

Self-Rated Health .24*** .12***
Depression -.25*** -.22***

Gender .15*** .04
Marital Status .11** .14***

Religion .02 .30
Education -.10** -.02

Age .10** -.01
Yearly Household 

Income .14*** .16***

Depression
<- Self-Rated Health -.30*** -.23***

*p<.05, **p<.01, ***p<.001 

Table 2. Standard Coefficients for SEM Model

Table 3은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형에서 
모두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주
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았고, 우울감이 낮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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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Not at Work At Work

DE IE TE DE IE TE

Life 
Satisfaction

<-

Self-rated health 4.68*** 1.41*** 6.10*** 2.41*** 1.04*** 3.45***

Depression -1.47*** - -1.47*** -1.20*** - -1.20***

Gender 6.23*** - 6.23*** 1.01 - 1.01

Marital status 5.61** - 5.61** 6.01*** - 6.01***

Religion 0.62 - 0.62 0.80 - 0.80

Education -3.34** - -3.34** -0.55 - -0.55

Age 0.60** - 0.60** -0.3 - -0.3

Yearly household 
income 0.00*** - 0.00*** 0.00*** - 0.00***

Depression
<- Self-rated health -0.96*** - -0.96*** -0.87*** - -0.87***

*p<.05, **p<.01, ***p<.001

Table 3.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among Key Variables

다중집단분석 결과, 자유모델의 χ²(12)은 
49.81(p<.001), RMSEA는 0.050, CFI는 0.955, SRMR
은 0.022였다. 제약모델의 χ²(21)은 86.70(p<.001), 
RMSEA는 0.050, CFI는 0.914, SRMR은 0.033이었으
며, Δχ²(9)=36.89(p<.001)로 나타나, 일을 하고 있지 않
은 베이비부머와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형 간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근로여부에 따라 
이들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며, 우울
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신체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중요한 요
인이며, 신체적 준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34], 우울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35]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7,12], 신체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근로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근로를 하는 베이비부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신체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36]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우울은 노년기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베이비
부머의 취약한 건강상태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
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주관적 건강상
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울감을 개선시키며 결국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
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
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여 여
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역시 근로유무[37]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며, 
주관적 건강상태[7], 심리적 요소인 우울감[38]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베이비부머 모델에 비
해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
태와 삶의 만족도, 우울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와 우울의 경로계수가 더 컸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이나 행복감이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삶의 만족
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보다 더욱 크게 나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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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을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에게서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라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근로는 단순히 소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활
동의 참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
로를 통해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
활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건
강상태를 증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벗어나 독립적
인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자아실현이나 
삶의 만족을 포함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충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17]. 

이상의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우울 완화와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근로활동,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선, 
이를 통한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 및 근로의 구조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노년기 근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삶
의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의 건강은 향후 일생에서의 건강유지, 건강한 생활과 삶
의 만족도 그리고 고용 및 고용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이
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조기은퇴 또는 종사상 지위의 
하락,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빈곤화와 그로 인해 다시 
건강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는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노년
기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료 지원 및 공적노후보장 확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
근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 사유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
도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베
이비부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정인 근로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과 공공 영역의 융합형 일자
리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인 은퇴와 함께 오는 2035년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158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만큼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는 불가피하다[39]. 또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신노년세대 다수는 퇴직시점과 연금개시 연령 간 정책공
백이 있어 퇴직 후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
러나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부머들에게 기존의 
단순 노무직은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이고 쌍방향적인 재정을 토대로, 민간과 공공영역이 융합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재
구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50플러스센터를 베이비부머지원거점센터로 활
용해야 한다. 취미생활프로그램 위주인 현재의 노인평생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성인평
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주체로 특화시킬 필요
가 있다.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은퇴와 노년기 진입, 장년과 노년 
사이에 끼인 베이비부머들은 경계가 모호해서 이러한 지
역사회복지기관이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민간유료시
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50플러
스센터를 베이비부머지원거점센터로 활용하고, 노후재설
계프로그램, 은퇴준비교육, 취업/창업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
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근로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년
기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한 한계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
가 있었으나 이는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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